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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4차산업에 필요한 최고의 혁신역량 인프라(ICT)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

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요인을 조직생태학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해외 ICT기반의 클러스터(또는 도시)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조직생태학의 ‘적소’, ‘변이’, ‘선택’, ‘보존’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를

둘러싼 환경과, 기존 해외 클러스터사례의 교훈을 벤치마킹하여 ICT기반 일자리창출의 ‘적소’를 발견하고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이’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생태계에서 ‘선택’ 및 ‘보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4차산업혁명도시, 혁신도시 지정, SW의 우수한 역량확보 등 대전시가 가진 강점

과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로서의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직생태학적 접근의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

한다. 또한, 대전시가 가진 강점과 ‘혁신 허브’의 특별시로 명백히 자리매김하려면 실질적이며 생태계의 지
속성을 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뉴딜정책’, ‘대전 스타트업파

크’ 사업 등에 시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ICT기반 일자리 창출 연구의 희소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한 클러스터의 조
직생태학적 접근 제시 등 독창성 있는 연구로 그 동안 부족했던 선행연구에 이론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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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다보스포럼「The

Future of Jobs」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일자리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중심의제로

채택하였다. 이후 수많은 연구기관과 미래학자들

이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들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

회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

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김

진하,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은 ‘일자리’ 패러다

임의 변화로 이어진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것이라 전망

했다. 새로운 일자리는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

니어링 분야에서 생겨날 것이고, 사라지는 일자

리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무관리직 분야가 3

분의 2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WEB, 2016).

이렇듯,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비관론

과 낙관론이 존재한다. 즉, 비관론은 노동이 기

계화․자동화 또는 디지털화로 대체되어 일자리

가 줄어들어 대량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라는 것이고, 낙관론은 기술 진보가 단기적으로

는 일부 직종과 총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

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진보는 공정혁

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였으

며 또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

출함으로써 일자리의 총량을 늘릴 거라는 것이

다(김동규 외, 2017).

한국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배성숙․

장석인, 2017) 등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즉,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혁신성장을

가속화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정책을

꾀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

설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혁신

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자본의 부담 없이

창업․新산업․高부가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일자리위

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한편, 일자리 창출 논의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규용, 2013). 지역의 특성을 감안

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데, 특히, 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지역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 차이는 지역의 혁

신적인 활동, 제품․요소 시장에의 접근성, 노동

력의 질, 지역 제도의 효율성, 경영 및 지원서비

스와 같은 지역특수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이 일자리창출에 있어 중요하다는 차원에

서,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는

미래일자리창출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대응중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동인으로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크라우드)의 핵심역

량인 ICT기술분야의 경쟁력강화를 강조하고 있

다. 특히, ‘대덕특구’를 기술창업 및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고 미래 50년 국가의 4차 산업혁명을 선

도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

표를 가지고 있다. 즉, 대덕특구를 기업중심, 첨

단기술의 비즈니스, 기술 융복합과 혁신이 일어

나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도시로 탈바꿈 및 생

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민선7기

의 일자리 정책 공약 1호는 ‘청년 일자리로 이어

지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완성’하는 것에 있

다. 즉, 대전광역시 보유 자산(과학자본)을 활용

한 미래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전광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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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전광역시 좋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연계 사회

적 경제 활성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술

혁신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신성욱, 2019) 시점

에서 대전광역시는 4차산업에 필요한 최고의 기

술사업화 혁신역량 인프라(ICT)를 보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미스매치, 기업성장환경

미성숙, 일자리 질 개선 등 산업생태계를 저해하

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즉, 시는 ICT산업

여건으로 출연연 인프라와 기술 개발 역량을 보

유하고 있으나, 지역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성과

확산 등 사업화 및 지역 산업 정착으로 연계가

미흡한 생태계로 진단되고 있다(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이러한 지역일자리 창출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구조나 입지상

태와 같은 외생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

라 고용창출을 위한 내부역량을 어떻게 키워나

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요인을 조직생태학관

점에서 접근하고자 해외 ICT기반의 클러스터(또

는 도시)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조직생태학의 ‘적소’, ‘변이’, ‘선택’, ‘보존’의 요인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대전광역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직생

태학관점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에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헌은 다수 존

재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산업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 지

역에서 일자리창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해외 ICT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례를 조직군의 진화,

선택의 원리로 분석한 조직생태학관점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존 연구들과

분명한 연구의 차별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Ⅱ. 선행 연구

1. ICT산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은 특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기보다

는 하나의 기술 또는 기술군이 중심이 되는 일

련의 기업과 기관의 총체를 일컬으며, 최종이용자

시장이 매우 넓은 특징을 지닌다(SQW, 2003).

일반적으로 전통산업은 특정제품을 중심으로

원재료 공급자, 2차 공급자(특수 부품), 1차 공급

자(부분품 조립) 그리고 시스템 통합자를 거쳐

한정된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품을 제

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ICT산업은 기술을 중

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수직적 연계를 이루고

공급사슬이 명확한 통신과 전자뿐 아니라 명백

한 공급사슬이 없는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그

리고 컨설팅도 포함하며, 잠재적 고객 대상이 매

우 폭넓다(<그림 1> 참조)(권업, 2005).

이러한 ICT산업의 중요성은 다음의 특징들에

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기반 경제를 구

성하는 핵심산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지식기반

산업은 혁신, 연구개발이 강조되는데 모든 산업

중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가

장 높고 특허출원 비중 또한 가장 높다. 전체 고

용인원 대비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집약도 또한 8.3%로 타 제조업의 2배

에 달한다. 셋째, 신규 산업의 성장(금융, 유통,

물류, 정보처리업)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없이

는 불가능하다(권업,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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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CT산업의 정의

한국의 ICT역량은 OECD 가입국가 평균

IT/SW산업 부가가치가 5.41%인데 비해 한국은

10.35%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GDP 대비 IC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0%를 상회한다. 하지

만, ICT제조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SW 및 IT

서비스 비중은 OECD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5년 IT 산업의 업종별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2015)

구분 ICT제조 통신 SW 및 서비스 합계

OECD평균 1.38 2.48 1.55 5.41

한국 7.18 1.91 1.26 10.35

스웨덴 2.44 3.63 1.24 7.3

핀란드 2.22 3.5 1.18 6.9

미국 1.59 2.77 1.68 6.04

일본 1.74 2.41 1.82 5.96

독일 1.32 2.73 0.99 5.04

*출처 : EBN(2017)

2. ICT산업과 일자리 정책

정보통신․방송기술(ICT)은 경제성장을 주도

하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

고 있다(김광수, 2015).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인 SW산업은 디지털

경제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SW

산업은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

고 국내 SW산업 환경의 어려움과 고착화된 문



대전시 ICT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연구 57

제 및 SW일자리 수급 불일치현상 등이 SW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SW산업에서 요구되는 SW전문 인력 과부족 현

상으로 인하여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다(임규건 외, 2017).

SW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간의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SW개발의 기

술 인재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SW산업에 직접적인 예산지원 중심의 대규모 일

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내 SW산업의 SW인력수준 및 수급,

교육정책 및 커리어 패스(Career Path), 처우,

SW기업경쟁력, 하도급 프로세스의 불공정 용역

계약 등 SW산업 전반적 관점에서의 고착화된

문제들로 인하여 SW전문 인력확보가 여전히 어

려운 실정이다. SW 기술 및 기술 인력의 빠른

수명주기, 열악한 SW산업 업무환경,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하여 SW전문 인력의 수요에 비해 공

급이 크게 부족한 인력수급 불일치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융합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SW전문 인력 창출전략의

중요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임규건 외, 2017).

3. 조직생태학 관점의 접근

조직생태학 이론(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은 조직군의 진화를 생태계 원리인 자연 선택의

원리로 설명한다(Hannan & Freeman, 1977). 조

직생태학에 따르면, 조직이나 조직 내 구성 요인

이 생존을 목표로 진화, 경쟁, 그리고 분류와 선

택의 과정을 통해 조직이 변화, 확장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은 역동적인 다양성의 성격

을 갖는다(Baum & Singh, 1994).

조직군 생태학 모델에서 조직의 형태가 환경

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도태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은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적소(niche, 謫所)

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적소란, 특정한 환

경 자원 및 필요가 존재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적소를 발견하지 못한 조직은 쇠

퇴하거나 도태된다.

또한, 이 모델은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

운 형태가 출현하여 조직군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

고 보는 것으로 변화의 과정은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보존’(retention)의 3단계로 이

루어진다. 먼저 ‘변이’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조

직군 안에 출현하는 것으로 외부 환경이 느끼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된다. 이 때 어떤

변이는 다른 변이보다 외부 환경에 더욱 잘 적

응한다. 즉, 적소를 발견하여 생존에 필요한 자

원을 환경으로부터 공급 받는 변이는 ‘선택’되어

생존하지만, 그렇지 못한 변이는 환경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환경의 ‘선택’을 받는 조직형태가 제도화되고 유

지되어 ‘보존’되어진다(Daft et al, 2010).

초기 생태학에서는 유기체와 환경간의 총체적

관계에 초점을 둔 자연과학을 다루었으나, 조직

군의 진화를 자연선택의 원리로 분석한 조직생

태학이 등장한 이후(Aldrich, 1979; Hannan &

Freeman, 1977), 개인, 집단의 환경적응 및 진화,

경쟁의 과정을 다루면서 사회학 등에서 그 활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는 IT, 기술

혁신, 미디어, 문화분야에서 사회체계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장현주, 2013;

Brashear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조직생태학에 의거하여 클러스

터관점에서의 ICT기반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측면에서 조직생태학적 접근방식은 의

미가 있다고 본다. 즉,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

인 ICT가 조직생태학에서 조직의 생태계를 도태

가 아닌 확장으로 이끄는, 즉 조직의 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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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자원으로써 제시되는 데에 그 기반을 둔다.

특히, 클러스터분야는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이

루어지며, 융합 등 산업의 창출하기에 조직생태학

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1 ICT기반 일자리창출에 관련 연구 동향

ICT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술정보 포털사이트인 DBPia에

서 2000～2020년동안 학술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ICT 일자리’, ‘ICT 고용’, ‘IT 고용’,

‘IT 일자리’, ‘4차산업 고용’, ‘4차산업 일자리’를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유효한 논문을 필터링한

결과, 공간․지역적 접근 3편, 다양한 산업분야

에 적용 6편, 고용구조 변화 4편, 노동 및 노사

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5편으로 총 18편의 연구

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또는 지역적 접근의 연구로는 정보화마

을을 통한 일자리창출방안(남기범, 2014), 호남권

의 4차산업혁명과 예술산업융합 일자리창출방안

(현대용․김정준, 2018), 부산의 4차산업과 전략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창출(김태현, 2017)

연구가 논의되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의 연구로는 VR/AR게

임산업 콘텐츠분야의 일자리 창출(김지수, 2019),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김현주,

2017), 제4차 산업과 지자체의 융복합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뷰티헬스 산업 육성방안(위희정․김지

원,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서비스업종

을 통한 일자리 창출(한영미 등, 2018), 민간경비

산업육성과 고용활성화 방안(이성진, 2019), 스마

트워크와 IT의 일자리창출(김만기, 2012)등의 연

구가 논의되었다.

고용구조 변화의 연구로는 기업의 ICT투자와

고용(심재윤 등, 2019), 한국 ICT제조업의 고용

유발효과 변화추이 분석(박재운․김기홍, 2010),

정보통신산업의 고용구조 변화(박재민 ․전주용,

2008), 한국의 일자리 재구조화와 직업지리학(박

소현․이금숙, 2016) 등의 연구가 논의되었다.

노동 및 노사관계 변화의 연구로는 4차산업혁

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강이수, 2018), 4차산업시

대, 노동법의 대응 방향(양승광, 2019), 4차 산업

시대, 서울시 노동시장 진단과 대응방향(오은주,

2018), 한국 콜센터 사례로 본 ICT기반 고용관계

(Lee et al., 2007),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고용관계 관리(노용진, 2015) 등의 연구가 논의

되었다.

따라서, ICT기반 일자리창출 연구는 주로

200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

으로 파악되며 특히 최근 3년간(2017-2019) 연구

가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분야 연구

가 매우 희박하여 정책적으로도 본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간적범위

를 대전으로 지정하여 ICT일자리 창출에 대해

학술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4.2 조직생태학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의 핵심이론인 조직생태학의 연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DBPia에서 2000～2020년동

안 학술저널에 ‘조직생태학’ 키워드로 검색하여

유효한 논문을 필터링한 결과 생태계 구성 2편,

조직 생존 요인 4편, 생태계구축효과 1편, 조직

구조 4편으로 총 11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생태계 구성의 연구로는 협동조합의 조직생태

학(한신갑, 2016), 스마트관광생태계에 대한 이해

(이경민 등, 2019) 등의 연구가 논의되었다.

조직 생존의 연구로는 해외투자 자회사 사멸

요인에 관한 연구(김익수․한병섭, 200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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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한국기업의 조직생태와 기업사멸(서영휘,

2011),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생존

요인분석(김훈․김정훈, 2017), 한국영화사들의

혁신과 조직사멸(김선혁․신동협, 2009) 등의 연

구가 논의되었다.

생태계 구축 효과의 연구로는 밀도의존이론을

적용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탐색(장현주, 2013)

연구가 논의되었다.

조직구조 연구의 연구로는 조직생태학 및 정부

정책이 한국영화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정진

원, 2015), 한국 제조업체의 역동성(한준, 2004),

플랫폼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 작용 및 전략(이

성호․배성주, 2019), 현대 거시 조직이론의 네

가지 패러다임(신동엽․이상묵, 2007) 등의 연구

가 논의되었다.

따라서, 조직군 생태학 연구는 주로 2004년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

되며 관련분야 연구가 매우 희박하여 학술적으

로도 본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직생태계 이론을

클러스터관점에서 접근하여 봄으로써 학술적으

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ICT산업을 통한 일자

리 창출과 조직생태학적 접근의 연구가 희박함

을 발견하였다. 이에, 일자리창출에서 ICT산업

관점과 지역적 접근을 시도하고, 해외 ICT기반

일자리 창출의 조직생태학적 요소의 교훈을 통

해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하는데 접

목해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써 전세계 IT시장을 주

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과 함께 스마트팩토리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Ⅳ장에

서는 해외 ICT기반 일자리 창출요인을 도출한

다. 즉, 우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도출된 ICT기

반의 해외사례를 정부주도, 민간주도, 클러스터

관점의 세 가지 접근 관점으로 조사 분석한다.

특히 이 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 도시관점의 클

러스터사례에 집중하여 클러스터별 특징, 일자리

창출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조직생태학의

‘적소’, ‘변이’, ‘선택’, ‘보존’의 요인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Ⅴ장에서는 대전시 ICT산업의 위상

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태를 종합분석하여

일자리의 이슈를 도출한다. 그리고 Ⅳ장에서 제

시된 기존 해외 클러스터사례의 교훈과 대전시

일자리 이슈를 종합 분석하여 대전시 일자리 창

출의 ‘적소’를 발견한다. 또한, 생태계에서 살아남

기 위한 ‘변이’전략과 ‘선택’과 ‘보존’을 위한 전략

을 제시한다.

Ⅳ. 해외 ICT기반 일자리 창출 요인 

도출: 조직생태학적 접근

본 장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주요국의 성공

적인 사례를 통해 ICT기반의 창출요인을 도출한

다. 접근방식은 정부주도정책, 민간주도의 사례

를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해외사례 중 도시중심의 클러스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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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직생태학관점의 접근을 통해 일자리창출

요인을 도출한다. 이렇게 클러스터 사례에 집중

하는 이유는 산학연관의 집적체로서 클러스터안

의 기업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크기 때문이다(강석민, 2019).

1. 미국의 ICT 일자리 창출 사례

1.1 정부주도 정책

방민석(2010)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는 민관합

동의 ICT기반 경기부양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주요 3가지 전략 및 추진사업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부양책(Broadbadn Nework

Stimulus Package), 헬스 IT 부양책, 스마트그리

드 부양책 등이다.

첫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부양책은 크게 3가

지로 브로드밴드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브로드

밴드 보급, 현재 1세대 브로드밴드가 보급된 지

역의 네트워크 속도 개선, 가정의 브로드밴드 보

급 확대이다.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신분야 및 자

본설비 분야의 일자리가 약 13,840개 창출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표 2>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1년 동안 100억 달러 투자 시 창출되는 일자리

일자리 유형 전체 일자리 수 소기업의 일자리 수

직접적 일자리(통신) 49,820 24,910

직접적 일자리(자본설비) 13,840 7,280

간접적․유도된 일자리 165,815 93,200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일자리 268,480 136,660

합계 497,955 262,050

자료: ITIF(2009)(방민석(2010)에서 재인용)

둘째, 헬스 IT부양책은 주로 의료의 질을 높

이고 의료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이

용이 가능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이다. 미국이

헬스 IT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지

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책 추진이 필요하였다.

ITIF의 연구에 따르면 헬스 IT분야에 100억 달

러를 투자할 경우 직접적 일자리에 43,410개, 간

접적 일자리에 115,670개, 네트워크효과 일자리

에 53,025개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표 3> 헬스 IT: 1년 동안 100억 달러 투자 시 창출되는 일자리

일자리 유형 전체 일자리 수 소기업의 일자리 수

직접적 일자리 43,410 31,790

간접적․유도된 일자리 115,670 62,895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일자리 53,025 26,990

합계 212,105 121,675

자료: ITIF(2009) (방민석(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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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 부양책이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란 통신네트워크 기술과 소

프트웨어를 통해 발전과 송전, 전력 소비를 추적

하고 통제하는 전력망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송전시스템

이 거의 30여 년 동안 개보수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되어 송전 시스템의 과부하로 송전손실이

높아지게 되고, 테러나 재해로 인한 위협에도 취

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스마트그리드 정

책의 시발점인 ‘Grid 2030(2003)’ 정책 이후, 오바

마 정부는 해당 분야에 투자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4,000만 대 스마트미터 보급 실현, 2030년

까지 전력수요 4% 감축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

어, 연간정전비용 $1,500억을 절감하고 2020년까

지 재생에너지 20%보급, 매년 평균적으로 239,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였다.

1.2 민간주도 사례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보면, 미국

IT 빅5기업(아마존, 애플, MS, 알파벳(구글의 지

주회사), 페이스북)이 20년간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글로벌 IT 공룡으

로 성장한 이들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비

판 속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

는 분석이다(조선비즈, 2019). 특히, 아마존은 빅5

회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64만7500개(2018년 말

기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었다. 2000년과 비교

해보았을 때 직원수가 7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애플과 MS는 각각 13만2000개와 13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각각 9

만9000개와 3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

다. 이처럼 빅5 회사가 창출한 일자리는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 같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상당수

비정규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5 회

사들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낸 반면, 기존산업

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도 일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회사의 등

장으로 오프라인 상점과 유통 체인이 문을 닫게

된 것이 그 예라고 들 수 있겠다(조선비즈, 2019).

<표 4> 스마트 파워 그리드를 통한 5년간 일자리 창출 예측

일자리 유형
5년간 투자할 경우

연방차원의 의무화 추진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직접적 일자리 58,645 117,290 22,725

유도된 일자리 120,415 240,830 45,630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일자리 59,685 119,370 22,785

소기업에서의 일자리 140,475 280,950 23,385

5년동안 창출되는 일자리 238,745 477,490 91,140

자료: ITIF(2009) (방민석(2010)에서 재인용)

1.3 클러스터(도시) 사례

뉴욕 실리콘앨리(Silicon Alley)는 실리콘 밸리

＋골목길(alley)의 합성어로, 본격 조성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로 맨해튼(첼시, 미

드타운, 유니온 스퀘어) 등지에 비어 있던 사무

실 자리에 미디어 및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입

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로 뉴욕의 주력산업인 금융산업이 쇠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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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타트업’

에 주목하면서 실리콘앨리가 본격적인 성장 궤

도에 올랐다. 뉴욕의 실리콘앨리는 당초 맨해튼

지역에서 출발했으며 맨해튼보다 임대료가 상대

적으로 저렴한 브루클린, 퀸즈 등지로 점차 외연

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뉴욕은 스타트업 규모

면에서 6,300～7,800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창업생태계를 보유하

고 있고, 10억 달러(한화로 약 1조원)의 기업가

치를 지닌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이 실리콘

밸리, 베이징 다음으로 많은 도시이다(김종욱,

2018). Startup Genome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의

스타트업 생태계지수는 20개 세계 도시중에서

실리콘밸리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19). 이렇듯 뉴욕 실리콘앨리의 성공요인은 블

룸버그, 드 블라지오 등 뉴욕시장의 강력한 리더

십, 하이테크 기술중심의 실리콘밸리와는 차별화

된 뉴욕의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실용적인 창업환

경,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는 뉴욕의 다양성으로

대표하는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창

업’이라는 점에서, 뉴욕의 실리콘앨리는 금융, 광

고, 미디어, 패션뿐만 아니라 핀테크, 헬스테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창업이 이루어지면

서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창업집적

지이다. 미국 엔젤투자 정보업체인 거스트(GUST)

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뉴욕의 투자금 지원 신

청 비율은 22%로 캘리포니아의 비율(17.5%)보다

앞섰다(프레시안, 2020). 뉴욕시는 실리콘앨리를

통한 고용창출은 2020년까지 100만 명의 IT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BS, 2014). 이 같이

실리콘앨리가 창업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먼저 미국 최대의 정보산업 및 소비자산

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수한 교통인프라, 풍

부한 인적 자원, 광범위한 소비자 시장 등을 갖

추고 있는 뉴욕의 지리적 이점이 작용하였기 때

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Start-up NY’프로그램 추진, 코넬테크

캠퍼스 조성 등과 같이 뉴욕주 및 시정부, 지역

대학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또한

민간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를 비롯해 다

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었

기 때문이다.

뉴욕 실리콘앨리를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접근

하면, 먼저 경기침체로 비어있던 도심의 유휴공

간을 활용하기 위한 ‘적소’를 발견하여 ICT 기업

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직면한 글

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뉴욕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양한 문화가 포함된 실용적 창업

환경으로 ICT창업생태계로 구축한 ‘변이’과정이

일어났다. 이는 미국 최대의 도시로서 교통, 인

적자원, 소비시장 등을 갖추고 있는 뉴욕의 지리

적 이점이 작용하면서 실리콘밸리보다 더 높은

투자환경으로 이어진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또한 지속적인 창업집적지로 ‘보존’되기 위한

산학민관의 협력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이다.

뉴욕 실리콘앨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와 대학 그리고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자금․공간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보유하고 있으면 투

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2. 중국의 ICT 일자리 창출 사례

2.1 정부주도 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들고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한 시진핑정부에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양적 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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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하여 ‘중

국제조 2025’와 ‘인터넷＋’전략을 도입하여 4차산

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제조업 역량 및 혁신 능력 강화’, ‘생산성 제고’,

‘제조업과 ICT의 융합’,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 등이다. 또한 신세대 정보기술, 최첨단 디

지털 제어장치와 로봇,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선박 등 10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한편 ’

인터넷＋‘전략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거대한

확장성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의 재구조화를 시

도하기 위한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

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

지능 등 11개 분야를 제시하고 인터넷 융합을

추진하다(유영신, 2017).

중국 현지 매체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은 중

국 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 부속 기관

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의

‘5G 산업의 경제 기여도(5G产业经济贡献)’ 연구

를 인용한 보도에서, 2025년 5G가 중국에서 창

출하는 일자리가 3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

망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20~2025년까지

중국의 5G 상용화로 무려 35조 위안(약 5,900조

원)이 넘는 직․간접적인 경제 산출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차이나, 2019).

‘인터넷＋’(인터넷과 전통 업종의 결합)가 빅데

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의 성장을 이끌면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

모델로 볼 수 있다. 즉, 취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취업’, ‘온라인 취업’, ‘창업형 취

업’ 등 새로운 취업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처

럼 새롭게 등장한 취업과 창업 중에서도 특히,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취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는 중국 도시지역의 주요한 신규취업 경로가 되

었다. 중국 공유경제 시장 거래액은 2015년 1억

8100만 위안에서 2016년 3억 4520만 위안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2015년의 2.7배인 4억 9205

만 위안까지 증가했다. 공유경제활동 참여자 수

도 2015년 5억 명에서 2016년 6억 명, 2017년 7

억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평균 1억 명씩 증

가하고 있다(유영신, 2017).

또한,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직원 수는

2015년 약 5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716만 명을 기록하

여 2017년 도시 신규취업자 수의 9.7%를 차지했

다. 이는 도시 신규취업자 100명 중 약 10명이

공유경제 기업의 신규채용 인력임을 의미한다(프

레시안, 2019).

2.2 민간주도 사례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보면, 2018년

중국인 2,235만 명 이상이 위챗이 매개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2014년과 비

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로 론

칭 8주년을 맞은 위챗은 대륙의 시작페이지라고

할 수 있다. 소통, 쇼핑, 결제, 검색, 게임 등 엔

터테인먼트까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웨이샹과 같이 위챗 플랫폼

을 통한 상거래도 활성화시켰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챗에 개인이 상점을 만들게 유도한 것이

다. 이것이 확대가 되어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웨이샹이 등장해 규모가 큰 비즈니스로 이어졌

다. 위챗 생태계 주요 거점으로 분류되는 공식

계정, 미니 프로그램(샤오청쉬), 위챗페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미니 프로그램은 고용

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된다. 2018

년 100만 개 이상의 미니 프로그램이 182만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

년대비 75% 증가한 비율이다. 위챗을 통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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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취업기회는 527만 개에 달했다. 한편, 보고

서는 위챗에 의한 정보 소비량이 지난해 2402억

위안(한화 약 40조 3,600억 원)을 넘어서며 중국

전체 소비량의 4.8%를 차지했으며, 2018년 4198

억 위안 규모의 전통 소비까지 이끌어 전년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플랫텀, 2019).

2.3 클러스터(도시) 사례
첫 번째 사례로, 중국 다롄시 SW파크는 1991

년 중국 정부의 첫 시행으로 추진된 클러스터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된 산업클러스

터이다(임규건 외, 2017). 이 도시는 일본, 유럽,

중국의 IT회사가 많이 집중된 것으로 세계적으

로 유럽의 IT회사가 인도의 방갈로르 등에서 업

무를 대행하고 있는 데 반해 이곳에서는 특히

일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기술적업무,

데이터 입력, 콜 센터, 인사, 회계, 총무 등의 일

반 업무를 많이 대행하고 있다. 다롄SW파크는

중국에 있는 11곳의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하나이자 소프트웨어 수출기지의 하나이기도 하

다. 2006년 9월 조사에 따르면, 다롄 소프트웨어

파크에는 380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고 그 비율

로는 58%는 중국 , 27%는 일본, 15%는 그 외

미국, 유럽, 한국기업 등이며 세계 500대 기업중

32개사를 차지하고 있다(위키백과, 2020-1).

다롄시가 중국의 IT집적지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 혁신적인 제도를 정부가 주도하였다는 데 있

다. 이와 더불어 다롄시 주변의 22개 대학에서

50%이상의 공학자를 배출하고 이들의 인력풀을

구성함으로써 클러스터내 기업에게 저임금 고급

인력의 인재수급이 용이하도록 도모하였다는 점

이다(임규건 외, 2017). 이를 통해, 2016년까지

IBM, SAP,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6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2015년까

지 21만명의 SW관련 고용창출, 1천5백6억위안의

매출, 약 2,970만 위안의 수출성과를 배출하였다

(신화통신, 2016).

다롄시 사례를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하면,

먼저 해외 선진국의 IT의 기술적업무, 데이터입

력 등 업무대행을 하는 SW수출전진기지의 클러

스터로 활용키 위한 중국정부의 ‘적소’ 탄생 과

정이 있었다. 이후, IT집적지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세제혜택, 저임금 고급인력 수급 용

이의 ‘변이’과정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IBM,

SAP, 오라클 등의 글로벌기업포함 600여개의 기

업이 입주하여 SW관련 21만명의 고용창출이 일

어난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주변22

개 대학의 50% 이상 공학자배출로 인력풀 제공

과 정부주도 세제혜택 등의 ‘보존’이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중관촌(中關村)은 1988년 5월

중국 최초로 지정된 첨단 기술 개발구이다. 베이

징 대학, 칭화 대학 등 대학들이 몰려 있는 베이

징 시 하이뎬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우다오커우

와 인접한 이 곳에는 한국의 용산전자상가와 같

은 하이룽따샤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전자

상가와 백화점들이 들어서있다. 중관촌은 시험구

지정 이전부터 전자 시장이 있었던 관계로 총

기업의 50%가 컴퓨터 등 전자 관련 산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생명 과학 신소재 등 첨

단 과학 기술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 대부분이다

(위키백과, 2020-2). 중국 정부에서 최초로 지정

한 첨단 하이테크 기술 개발구인 중관촌(中關村)

에는 바이두(Baidu), 소후(Sohu),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등 유망기업이 입주해 있다. 창업주

체 간 개방형 혁신이 이뤄지도록 중관촌 창업

거리(Inno-way)에 창업카페 등 혁신 창업공간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창업카페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용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

하고 다른 창업자․투자자 등과 미팅 및 소통이

가능하다. 또 미국 실리콘 밸리에 비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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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5km 이내에 칭화대, 베이징대 등 대학과

MS소프트, IBM, HP 등 기업, 선전투자(중국 최

대 VC), 세콰이어 캐피털(중국 3위 VC), 인베이

스투데이 등이 위치해 있다. 이처럼 40개 대학,

206개 연구기관, 2만여 개 ICT 관련 기업, 4개의

산업클러스터,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터 기업 등

막강한 인프라와 인재특구 건설 후 인재 프로그

램(천인계획, 하이쥐프로젝트 등)의 70~80%를 중

관촌에 배치해 우수 창업기업을 배출해내고 있

다(충청신문, 2019). 현재, 중관춘은 유니콘 19개

사가 위치하여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가 몰리

는 등 미국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벤처기업의

메카로 부상하였다(유영신, 2017).

이렇듯 중관촌 클러스터의 성장은 성장지원정

책측면에서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ICT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정책적 지원, ICT R&D중

심의 산학연네트워크, ICT 창업 지원정책과 과

학기술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구축이다(박태준,

2016).

중관촌 사례를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하면,

먼저 중국최초로 지정된 첨단기술개발구로 인근

베이징대, 칭화대학 등 고급인력의 수급이 용이

한 ‘적소’ 탄생 과정이 있었다. 이후, 산학연민관

창업주체 간 개방형 혁신을 꾀하는 창업거리‘등

창업공간조성의 ‘변이’과정이 일어났다. 이를 통

해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가 몰리는 벤처기업

의 메카로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학연

과의 막강한 인프라와 인재특구 프로그램 배치

등의 ‘보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다롄시와 중관촌의 사례를 통

해, 정부주도의 제도지원, 산학연관의 개방형 혁

신을 통한 막강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3. 유럽의 ICT 일자리 창출 사례

3.1 정부주도 정책(독일)

2010년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처음으로 발

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 순위는 독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독일이 멕시코보다 뒤처진

8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시 1위는 세계의 굴뚝

으로 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었다. 그 뒤를

인도와 한국, 미국, 브라질, 일본이 차지했다. ‘제

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

너졌다(매일경제, 2018).

다음 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더스트

리 4.0’이라는 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무너진 자

존심 회복에 나섰다. ‘인더스트리 4.0’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독일의 전통적인 강점인 제조업 분

야에 접목시켜 4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혁신 전략이다(매일경제, 2018). 즉 IoT, 사이

버물리시스템(첸), 센서기술 등을 기반으로 생산

전 과정을 연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기능을 통해 사물의 지능화를 꾀하여 생산성을

높인 것이다.

즉, 인터스트리 4.0의 최종 목표는 전 국가의

스마트공장화이다. 독일 내의 모든 공장을 단일

의 가상공장 환경으로 만들면 국가 단위의 생산

및 수요 예측이 가능한 21세기 공장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공장의

롤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어 독일 산업계 전역이 ’세계의 공장을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는데 첫째,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서의

진화 그리고 현장에서의 연계를 중시한다는 것

이다.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2015

년 Mittelstand 4.0을 통해서 특화된 사업을 마련

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등 국책연구소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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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을 보급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더스

트리 4.0에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

째,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중시하여 노동 4.0

(Work 4.0)도 추진하고 있다(김동규 외, 2017).

이는 4차산업으로 인해 기술적 숙련도가 중간

수준인 업무가 자동화되어 저숙련과 고숙련 일

자리로 양분되는 고용 양극화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유럽 지

침 및 독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움직

임으로 볼 수 있다. 폭스바겐의 경우, 2025년까

지 경영상 해고는 없고, 자연 감원(1960년대 전

후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 파트너십제도 활용

(임금보전, 조기퇴직), 재교육과 전환배치 등을

통해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사례가 있다(Volkswagen, 2016).

독일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고용

의 25%를 차지한다. 달리 말하면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혁신 없이는 독일 미래를 담보할 수 없

다는 얘기다.

메르켈 정부가 진두지휘한 ‘인더스트리 4.0’은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0년 7%대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올해 2분기 3.4%까

지 떨어졌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4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라고 전문

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용 지표도 눈에 띄게 좋

아졌다. 2010년 3830만3500명이었던 독일 고용자

는 8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4179만9900명을 기

록했다. 7년 새 일자리가 350만개 늘어났다. 제

조업 경쟁력도 옛 명성을 되찾았다. 독일을 충격

에 빠뜨렸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 독일

은 불과 3년 만인 2013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에 이름을 올렸다.

‘인더스트리 4.0’이 메르켈 총리의 일자리 전략

에 핵심으로 등장한 것은 중국과 인도 등 노동

비용에서 우위를 갖춘 신흥국의 위협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

델을 갖춘 인터넷 기업과 산업만이 살아남는 만

큼 제조업 강국으로서 독일 지위가 언제든 흔들

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2000년

대 이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도 독일에 변화를 일으킨 주된 원인이다.

메르켈 총리는 2013년 당초 아이디어 수준에

서 출발한 인더스트리 4.0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공식 기구로 출범시켜 범국가적 지원

을 쏟아부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

로 활용해 사람과 기계 간 협업을 독려하고 제

품혁신, 공정혁신, 비즈니스 모델혁신 등으로 범

위를 넓혀 나갔다. 특히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은 독일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당사자들 입장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 정

부기관인 정보통신협회(BITKOM), 기계산업협회

(VDMA), 전기전자산업협회(ZVEI) 등이 참여해

연구개발(R&D), 교육, 법률, 노동 이슈에 관여했

다. 핵심은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되 민간 주도 혁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독일은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해 연방 차원의

혁신 추진에 한계를 보였으나 메르켈 총리는 이

러한 문제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들 호응도 뜨겁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독일 내

총 333개 기업이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67개로 조사됐

던 2016년 12월과 비교하면 두 배나 증가한 것

이다.

3.2 민간주도 사례(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반도체 부품인 시

스템 컨트롤러를 생산하며 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공장은 자동화율이 75%이며, 10여 개의

라인에서 하루 1,000개 이상의 상이한 제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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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데 불량률은 0.001%로 낮다. 수작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노동자는 제품이나 장비 검사

및 조정 등의 일을 한다. 생산현장에는 센서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 공유되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 제품에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지능형 제품이 되고, 이들 제품은 스스로 공정을

찾아가고, 자신들의 상태를 인간과 기계에 실시

간으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은 생산의

총체적 상황을 파악하면서 실시간으로 문제 해

결이 가능하다(김동규 외, 2017, IG Metall,

2017). 이러한 성과는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해 동남아 등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나간 공장이 독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reshoring)으로 이어지고 있다.

3.3 클러스터(도시) 사례

첫 번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시티

사례이다. 섬유 공업으로 번성하던 바르셀로나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 침체와 실업을 겪기 시작

했고 도시 경제는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

르셀로나 시 위원회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과 투

자자 모두를 위해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던 시티 관광지로의 개발

이라고 판단했다(스마트시티투데이, 2019).

이에, 바르셀로나는 생태, ICT, 환경,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통합된 기술을 시민에게 제공

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

는 정책적 비전을 구현하는 도구로 총 12개의

분야에서 22개의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그램과

83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모든 프로

젝트는 Smart City PMO(Personal Management

Office)를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통해 개별프로

젝트들이 스마트시티 추진체제하에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시재정의

38%를 차지하는 에너지 관련 부담비용이 스마트

시티 도입으로 감소하였고 효율적인 주차배치로

주차장수입은 늘고 교통혼잡은 줄어들었다. 이러

한 스마트 교통시스템에 IT기술이 더해진 스마

트모빌리티 등 도입으로 공공 교통서비스를 강

화하였다.

미국 시스코가 공개한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시

티 효과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1

억800만 달러 재정수입이 증대한 것으로 밝혀졌

다.

협업 면에서 기업과 대학 그리고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까지 여기에 모두 동참했고 그것을 실

행에 옮겼다. 공공 영역과 사적 파트너 간 협업

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

음 돋보이는 한 가지는 리더십이다. 계몽적인 리

더십이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성공적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장기적 비전으로

바르셀로나 시 전략과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

트에서 스마트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명확한 방

향을 제시했다. 비전 있는 리더십으로 협업을 이

끈 결과 바르셀로나는 오늘 인정받는 스마트 도

시가 되었다(스마트시티투데이, 2019).

바르셀로나 사례를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살펴

보면, 먼저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도시붕괴를 극

복하기 위해 모던시티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

는 ‘적소’를 발견하였다. 이후, ICT, 환경 등의

분야의 통합된 기술을 구현한 스마트시티 도입

으로 에너지관련 부담비용이 감소하고 교통혼잡

을 줄이며 공공교통망을 강화한 ‘변이’과정이 일

어났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시 재정수입증

대에 기여한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산학협력, 지역공동체의 동참, 공공과 사적영역

의 파트너쉽 등 지속적인 협업과 리더십 등으로

생태계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첨단과학기술단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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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소와 맞물려 시스타에 주둔해 있던 스웨덴

군대의 철수가 결정됐다. 주택난을 해결할 방법

을 찾고 있던 스톡홀름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하

여 산업이 결합된 주거 중심 신도시를 개발하고

자했다. 여기에 스웨덴 정부가 지역혁신을 장려

하고, 기술 기반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실시하기

로 함에 따라 시스타를 첨단 ICT 산업단지로 조

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1970년대 중․후

반 에릭슨 무선통신 사업부문(1976), IBM 자회

사(1978)가 입주하면서 시스타는 본격적으로

ICT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KIST, 2020, 임규건 외, 2017).

키스타의 특징은 ‘ABC’ 원칙을 적용한 것인데,

ABC는 Arbete(일자리), Bostad(주거지), Center

(소도심) 일컫는 것으로(시스타 홈페이지, 2020),

인프라 정책지원, 환경개선 및 도로를 확충하고

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동의 중개자 역

할을 부여받았다. 스톡홀름시, 에릭슨, 스웨덴정

부가 1988년 설치한 일렉트럼(Electrum)을 통해

KIG(Kista innovation & growth) 프로젝트 추진

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촉진, 산학연협력 네트워

크 인프라구축, 커뮤니케이션플랫폼 구축 등 지

원으로 복합클러스터로 발전하였다. 키스타는

IT, e-커머스, Green Date Center 등의 분야가

우수하며 블루투스와 LTE(4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관련 주요 원천기술들을 탄생시켰다.

또한 지속적인 스핀오프 등 기업창출을 위해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인 ‘키스타 사이어스파크

AB’를 공식 설립하여 다양한 인큐베이터 시스템

운영, 자금지원, 멘토서비스, 창업실패로 인한 개

인파산 등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트리플

헬릭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R&D중심의 혁신클러

스터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매년 160여개의 프로

젝트 실행으로 2015년 2,500개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 2015년 신규 창업 기업 수는

7만개로 매년 1,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ICT분야 SW관련

23,97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총 산업부분

174,48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어냈

다(임규건 외, 2017; KISTA, 2020).

스웨덴 시스타 사례를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하면, 먼저 주택난해결을 위해 과거 스웨덴

군대가 주둔해있던 시스타를 산업이 결합된 주

거중심시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적소’를 발견

하였다. 이후, Arbete(일자리), Bostad(주거지),

Center(소도심) 원칙을 적용하는 ‘변이’과정이 일

어났다. 이를 통해 블루투스, LTE 등 통신관련

주요 원천기술의 탄생, ICT분야 SW관련 약2만4

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의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키스타 사이언스파크 AB 기관설립으

로 체계적인 기업창출의 시스템 구축, 트리플헬

릭스시스템을 통한 산학연관 프로젝트 수행 등

생태계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스웨덴 시스타 사례를 통해, 산

학협력,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체계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종합 정리 

ICT기반의 일자리 창출요인을 정부주도, 민간

주도 그리고 도시중심의 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 특히,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적 접근을 중심

으로 하므로 도시중심의 클러스터 사례에 좀 더

집중한다.

첫째, 정부주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새로

운 일자리의 창출과 리쇼어링효과 두 가지로 나

누어 볼수 있다. 먼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미

국과 중국정부에서 정부주도로 진행되었다. 미국

은 오바마 정부시절 ICT기반의 기간산업 인프라

구축을 정부부양책으로 시행하여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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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정부에서 기존 IT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제

조2525 전략과 인터넷＋전략을 제시하여 인공지

능 등 11개 분야의 SW인력을 창출하였다. 독일

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여 기존 제조산

업의 IT결합으로 스마트공장화를 추진하였다. 이

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해외에 진출

해있는 자국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를 낳았다.

<표 5> 해외 ICT산업 기반의 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일자리 창출 요인 : 조직생태학적 접근

구 분 미국 중국 유럽

클러스터 실리콘밸리 다롄시 SW지구 중관촌
스페인 바르셀
로나스마트시티

스웨덴 시스타

특징

H/W 측면: 유휴공간 활
용 창업생태계 구축(산-
학-관)
S/W 측면: 금융, 광고, 미
디어, 패션＋핀테크, 헬스
테크 등 다양한 산업분야
창업

H/W측면: 소프
트웨어 산업기
지&수출기지로
구축
S/W측면: 면세
혜택, 고급인력
풀 구축 및 제
공

H/W측면: 중국
최초 첨단기술
개발구, 창업공
간조성, 베이징
대, 칭화대 등
대학 인접
S/W측면: 인재
프로그램 시행

H/W측면: 가버
넌스 구축
S/W측면: 시티
의 정보화

H/W측면: 산학관
협력으로 첨단과학
기술단지인프라구
축
S/W측면: 벤처기
업 창업촉진 등 지
원

일자리
창출요인

우수교통 인프라, 풍부한
인적자원, 지리적 이점,
강력한 리더쉽

혁신적인 제도
(면세 등), 인재
수급 용이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구축, 산
학연네트워크

스마트시티도입
및 관련 가버넌
스 체계마련

인프라 구축, 지속
적지원을 위한 시
스템 구축

조직
생태학
관점

적소
niche

경기침체로 남아도는 도
심의 유휴공간 활용

SW수출
전진기지

중국 최초로 지
정된 첨단 기술
개발구(인재 풍
부)

침체와 실업도
시경제붕괴 난
국타개책으로
모던 시티 관광
지 개발필요

주택난해결을 위해
산업이 결합된 주
거 중심 신도시 개
발

변이․진화
revolution

ICT 창업생태계구축
세제혜택, 고급
인력수급

Inno-Way조성
으로 개방혁혁
신 유도

환경, 에너지, IT
등을 통합한 스
마트시티 구축

일자리, 주거지, 소
도심원칙의 ICT 산
업 클러스터 구축

선택
selection

실리콘밸리보다 높은 투
자 유도

21만명
SW인력고용

세계 유니콘 기
업 11%위치

4만7천일자리
창출

통신원천기술탄생,
2만4천여명의 일자
리창출

보존
preservation

산학민관 협력과 지원
정부주도 세제
지원, 풍부한 인
력풀

산학연관 막강
한 인프라구축

산학협력, 민관
파트너십

체계적기업지원시
스템, 산학협력시스
템

둘째, 민간주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플랫

폼구축과 스마트공장의 두 가지 사례가 존재한

다. 먼저, 미국은 글로벌 IT공룡기업인 아마존,

애플 등 빅5 기업이 플랫폼구축기반으로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위챗 플랫폼의 주도로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

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IT기업들은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도 일으키지만,

플랫폼을 통한 파생산업 등 상당한 일자리를 창

출함으로써 일자리의 총량은 늘어난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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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독일 지멘스의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동남

아 등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이 독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으로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주도와 민간주도의 사례에서는

정책패러다임이 ICT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양적에서 질적으로 제조에서

IT융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ICT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자리창출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

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클러

스터 측면의 일자리 창출요인을 조직생태학관점

에서 도출하였다. 미국 실리콘앨리와 스페인 바

르셀로나 스마트시티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

한 유휴공간 활용과 모던시티로의 변화요구 등

‘적소’를 발견하였다. ICT창업생태계, 스마트시티

로 ‘변이’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의 투자와 일자

리창출의 ‘선택’이 이어졌다. 또한, 생태계를 ‘보

존’하기 위한 산학민관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을 살펴 볼 수 있다.

다롄시SW지구와 중관촌은 정부주도의 정책을

위해 구축된 지구로 SW수출과 고급인재가 풍부

하다는 ‘적소’를 발견하였고, 세제 혜택, 고급인력

수급용이, Inno-way(중관촌 창업거리) 등 조성

을 통한 개방형혁신유도를 통한 ‘변이’과정을 거

쳤다. 이는 21만명의 SW인력고용과 세계유니콘

기업의 11%유치라는 생태계의 ‘선택’을 받았고,

정부주도의 정책지원과 산학협력시스템으로 생

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시스타는 주택난해결을 위한 신산업결

합의 주거중심신도시개발 요구의 ‘적소’를 발견

하였다. 일자리, 주거, 소도심원칙의 ICT산업클

러스터구축의 ‘변이’과정을 통해 블루투스, LTE

와 같은 통신 원천기술탄생과 2만4천여명의 일

자리창출등 생태계의 ‘선택’이 있었다. 또한 체계

적 산학협력시스템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

다.

Ⅴ. 대전시 ICT기반 일자리 창출전략

대전시 ICT기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대전시의 ICT산업 역량과 관련 산업

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관련내용을 종합하

고 대전광역시를 둘러싼 환경과, 기존 해외 클러

스터사례의 교훈을 통해 ICT기반 일자리창출의

‘적소’를 발견한다. 또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

한 ‘변이’과정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들이 생태계에서 ‘보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1. 대전시의 ICT산업 역량

대전의 ICT 기업수는 총 1,744개사이며, 그 중

SW기업이 751개사로 전국에서 4번째로 SW기업

수가 가장 많으며, 지역 내 SW 기업의 비율도

43.1%로 서울, 제주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전의 ICT기업의 R&D조직형태를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R&D전담부서가 있는 비율도 전국에

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세종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대전의 ICT인적인프라를 살펴보면 12개 대학

177개 관련 학과에서 25,281명의 우수한 고급인

력 양성, 16개 시․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전국

1위, 특허등록 전국1위(서울․경기 제외), 전국

최다의 공공기관(출연연 17개 포함 총 36개)이

입지하고 있어 최고의 혁신역량 인프라를 갖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SW마이스터고를 설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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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SW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충남대학교가 SW

중심대학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ICT인적인프라

를 보유하고 있다(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2019).

2. 대전시 ICT산업 일자리 정책 실태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9)의 보

고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일자리․지역산업진

흥계획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구현을 위한 대전광역시 혁신생태

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의 자산인 ‘대덕특구’

를 기술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50년 국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2030년까지 100조의

매출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를 기업중심, 첨단

기술의 비즈니스, 기술 융복합과 혁신이 일어나

는 생태계로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완성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보유자산인 과학자본을 활용하여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

고자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성

장 지원을 통한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연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표 6> 전국 ICT기업체 현황

지역
기업수 순 위

계 IT제조 IT서비스 SW SW기업수 SW비율(순위)

전국 65,351 27,588 14,834 22,929 - -

서울 22,996 2,850 6,049 14,097 1 61.3(1)

부산 3,211 1,333 954 924 3 28.8(7)

대구 2,529 1,079 763 687 5 27.2(9)

인천 4,009 2,921 600 488 6 12.2(17)

광주 1,153 466 328 359 7 31.1(6)

대전 1,744 609 384 751 4 43.1(3)

세종 71 34 12 25 17 35.2(4)

울산 581 347 86 148 14 25.5(10)

경기 20,003 12,564 3,710 3,729 2 18.6(12)

강원 601 179 231 190 12 31.6(5)

충북 1,067 668 232 166 13 15.6(14)

충남 1,585 1,140 213 232 10 14.6(15)

전북 711 275 235 201 11 28.3(8)

전남 592 167 282 143 15 24.2(11)

경북 2,341 1,699 340 302 9 12.9(16)

경남 1,905 1,231 326 348 8 18.3(13)

제주 252 26 88 138 16 54.8(2)

자료: 2017년 전국 IT/SW산업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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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전시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고용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육성계획

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도출한

다. 그 내용으로는 성과 중심의 출연연 R&D기

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기술사업화 지

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미래 일자리 대비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

미래 기술 보유기업 및 고급 인재 집중 육성과

일자리 매칭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로 지역경제

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도 핵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고용전략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도출한다.

지역산업 활성화 핵심과제 중 ‘4차 산업혁명 선

도’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와 연계, 일자리창출

환경개선 핵심과제 중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

력양성’과 연계, 고용혁신프로그램 개발 핵심과

제 중 ‘지역전략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도시’등 연계가 있

다.

3. 조직군 생태학적 접근

3.1 대전시 ICT기반 일자리창출의‘적소’는?

대전광역시는 출연연 인프라와 기술개발 역량

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기업으로의 기

술이전, 성과확산 등 사업화 및 지역산업 정착으

로 연계가 미흡하다.

ICT산업의 대전광역시 일자리 이슈는 크게 다

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미스매치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풍부한 인적인프라 대비 ICT인력 지역내 정

착이 미흡하다. 지역 내 IT/SW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적인원을 살펴보면 전국 17대 광역

시도 대비 대학원은 3위, 대학교는 6위권으로 관

련 인적인프라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ICT산업 인력에 대한 부족과 우수 인력의 지역

내 정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인력확보

애로에 따른 인재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

역 IT/SW 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사항 보면 급여

수준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 분야의 인력 Pool(31.5%), 본사 인지도 및

비전(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대전․세종지

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이와 같은 애로

로, 수도권과 대기업 선호현상으로 지역 일자리

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지역의 인재가 타 지

역으로 유출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 4차산업분

야 연구개발 인력확보 애로도 존재한다. 대전의

현재 ICT관련 기업은 생산인력이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채용계

획에서는 연구개발 및 SW개발과 관련한 4차산

업을 선도할 분야는 44.8%로 더 높게 나타나 인

력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대전․세종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생태계 미흡이

다. 즉, 대전ICT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017년 기준 대전의 IT･

SW기업수는 총 1,843개사이며, 종사자 수는

35,693명, 이는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15개

지역을 비교해보면 기업체 수로는 6위권, 종사자

수는 5위권, 매출액 규모는 8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당 매출액 및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을 비교해보면 각각 10위권, 15위권으로 하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2019). 이는 ICT산업경쟁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수용 능력 격차

가 현저하여 지역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쇠퇴

시 경쟁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이는 대전시

선도기업(앵커기업) 부재가 가장 큰 산업육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SW융합 기

술개발 시 애로도 존재한다. 대전지역 IT/SW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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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SW개발 추진 중이거나 의향이 있는 기업

은 33.4%로 나타났다. 하지만, SW융합개발이 어

려운 구조로 그 애로사항을 보면 자금 부족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

력 확보 미흡(36.6%), 개발기술 사업화 역량부족

(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대전광역시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적소’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공간의 차원으로 접근

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ICT산업

인력의 정주여건 부족과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다. 즉, 대전은 국토의 중

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

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장점을 살려야만 한다.

즉, IT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전은 광

역망연결(KTX, SRT등)로 1시간 이내로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의 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권으로의 이동도 매우 용이한 K벨트와 C벨

트의 중심에 대전이 위치한다. 기존에는 대전시

정책이 주로 대전권 안에서만 이루어져있어 시

를 벗어난 광범위한 범위에서 안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국토 교통의 중심지 역

할을 하는 대전역 인근 구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정책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대전역 인근, 특히 대전역 광장 방향인 서측보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측에 있는 소제

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제동은 일제강점

기 철도 기술자나 역무원 등이 거주하던 관사촌

이 남아있고, 단층짜리 건물과 골목길 등 수십

년간 시간이 멈춘 듯한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곳은 지난 몇 년간 카페등

이 들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중앙선데이,

2020). 또한, 현재 대규모 아파트 등 재개발이 계

획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제동은 서울의 익선동식 상업화나 대규모아파

트 재개발보다 스타트업 등 새로운 기업타운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우선 대전역은 전국의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찾아올 수 있다. 소제동은 그런 대전역에서 걸어

서 5분이다. 대전 ICT산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

점인 인력의 지역 정주여건 부족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이런 구도심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전에는 카이스트와, 정부출연

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의 우수한 두뇌들이 배후

에 위치하고 있다. 소제동의 독특한 공간적 특징

을 잘 살려 과거와 현재의 결합, 옛것과 현재의

만남으로 거리를 조성하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

국의 인재들이 모여든다면 뉴트로 감성의 창업

이 일어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스마트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전시는 주로 ‘대덕특구’를 기술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특구

는 큰 규모의 고유한 영역을 지닌 연구소 들이

평균 2㎞씩 각각 떨어져 있다. 이렇게 산학연간

서로간의 접근성이 어려운 공간적 거리의 차이

로 학제 간 융합은 일어날 수 있을까는 의문이

다.

미국 실리콘앨리사례에서 경기침체로 도심 인

근의 남아도는 유휴공간을 기업이 입주하여 활

용하고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

존 산업의 쇠퇴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과

IT결합의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한 바르셀로

나의 사례, 주택난 해결을 위한 산업결합의 복합

도시를 구축한 스웨덴 시스타 사례에서 그 교훈

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3.2 변이 전략

대전역 인근 등 구도심을 ICT기반의 생태계인

‘스마트타운’으로 구축할 때, 해당 생태계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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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 위한 ‘변이’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본 연구

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효과

를 보는 스타트업의 생태계조성과 수도권 ICT기

업의 대전 이전 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

한다.

앞서 해외사례에서 산학협력인프라구축, IT융

합, 정주여건확충, 세제 등 제도적지원, 개방혁혁

신 등이 ICT기반 클러스터의 ‘변이’요인이라 밝

힌 바 있다. 즉, 미국 실리콘앨리의 경우, 적소로

발견한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에 이어, IT중심

의 생태계로 살아남기 위해 시차원의 강력한 리

더십추진과 인근 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ICT창

업생태계를 구축의 ‘변이’과정이 있었다. 바르셀

로나는 쇠퇴산업으로 인한 도시붕괴를 막고자

모던시티의 변모를 위한 ‘적소’를 발견하고 환경,

에너지와 IT가 융합한 스마트시티로 ‘변이’함으

로써 생태계에서 살아남았다. 스웨덴 시스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와 주거지를 겸

한 소도시조성으로 ICT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

한 ‘변이’로 생태계에서 인정받았다. 다롄시의 경

우, 해외기업의 지속적유입을 꾀하기 위한 공격

적인 세제혜택과 저비용고급인력 제공의 ‘변이’

과정을 거쳤다. 중관촌은 산학협력의 지리적잇점

을 극대화하기 위한 창업거리(Inno-Way) 조성

등 개방혁혁신을 꾀한 ‘변이’과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해외 클러스터의 변이사례 중 ‘정주여건 확충’

의 관점에서, 소제동은 수도권간 이동시간이 1시

간 이내로 ICT인력의 정주여건이 필수적이지만

은 않을 것이다. 다만, 산학협력인프라구축에 있

어서 대학과 연구소가 많이 인접하지 않은 부분

의 극복과정, IT융합을 통한 스마트타운구축, 세

제 등 제도적지원 등 생태계에서 살아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변이’과정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고 본다.

첫째, 접근성을 고려한 산학협력인프라구축이

다. 사실, 총 운행거리53km로 대전역-1,2산업단

지-대덕테크노밸리-3,4산업단지-둔곡지구-세종

까지의 노선이 1시간내로 이어진 공공교통망

BRT가 운행되고 있어, 대학과 연구소가 많이 몰

려있는 대덕특구, DTV등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특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인력의 분원, 분교화는 어느정도 필요하다

고 본다. 즉, ICT와 연관있는 여러 연구소 또는

대학 등에서 신진 연구원 등 일정인원을 배치하

여 위성연구소를 소제동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

렇게하여 서구, 유성구보다 다소 부족한 구도심

에 ICT산학협력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인력수요에

대한 지리적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타운구축을 위한 IT융합이다. 바

르셀로나의 경우,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교통시스템, 스마트워터

그리드 등 전 도시를 IT융합을 통한 스마트화

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모이는 곳에 가장 골칫

거리인 주차시스템을 차량감지센서 등 설치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공간이 공유

되도록 하거나, 타운의 골목골목을 누비는 대전

역이동 셔틀버스 등 도입으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관촌의 Inno-way조성 등의

개방형혁신공간의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즉, 소

제동 특유의 독특한 느낌의 까페와 어우러진 메

이커스페이스 등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IT플랫폼

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자

연스러운 개방형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모일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세제지원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다롄

시의 경우, 글로벌유니콘기업 등을 오랫동안 유

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적인 면세 등 세제

혜택의 뒷받침이다. 최근 향토기업들의 수도권과

인근 세종으로의 이탈한 원인으로 대전의 산업

단지 용지부족 문제가 탈 대전 현상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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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이 있다(대전일보,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라는 복안을 수립하였으나 이마저도 교통

의 요충지로서 대전역 인근을 살리지 못하는 부

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

리 창출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효과를 보는 스

타트업의 유치와 수도권ICT기업의 대전이전 등

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취득세,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과 수도권기업의 대전 입주

시 혜택, 기존기업의 잔류혜택, 인센티브 등 파

격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선택과 보존을 위한 전략

해외 ICT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미국실리콘앨

리의 경우 실리콘밸리보다도 더 높은 투자를 유

도하였고, 중관촌은 세계 유니콘기업의 11%가

위치하는 스타트업의 메카가 되었다. 또한, 다롄

SW지구,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스웨덴 시스타

클러스터는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계에

서 ‘선택’되는 효과를 보았다. 이들 클러스터가

현재까지도 활발히 생태계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산학협력시스템과, 체계적인 기업지

원시스템이 공통요인으로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ICT기반 일자리창출의 선

택과 보존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명실상부 4차산업혁명도시로 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 차원의 가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바르셀로나시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 정주(Urban Habitat) 부서를 설립하여

산하에 스마트도시 관련, 환경, ICT, 도시계획,

주택계획분야도 포함되게 하였다. 모든 프로젝트

는 Smart City PMO(Personal Management

Office)를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통해 개별프로

젝트들이 스마트시티 추진체제하에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

우 기획조정실 등 2개 실, 과학산업국 등 9개 국,

교통건설국 등 3개 본부로 시정의 조직을 운영

하고 있다(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20-1). ‘스마

트시티과’가 존재하나 이는 과학산업국의 하부조

직에 해당되며, 스마트센터, 지역정보통합센터,

인공지능 전략, 소셜, 빅데이터 등의 구축 및 운

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같은 환경, ICT, 교통 등 도시계획의 모든 분야

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컨트롤타워역할의 정주부서가 없어 정책을 통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버넌스 구축이 필요하

다고 본다. 이러한 정주부서 설립으로 산학협력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것이라 판

단된다.

둘째, 기업의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스마트 교

통망 확충이다. 대전광역시는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광역교통망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오

히려 대전시내 권 내부 교통 정체가 문제가 된

다. 이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ICT융합

의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대전역

인근의 구도심과 1,2산단, 3,4산단과 앞으로 조성

될 산단을 포함하여 내부 교통망이 구축될 필요

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통망 구축시 기술의 공

급지라고 볼 수 있는 정부출연연, 카이스트 등

지역 주요대학들과도 교통이 용이하도록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교통이 스마트도시를 결정

짓는 플랫폼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면에

서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

대내에 팁스타운이 건설되고 있고, 충남대와 한

국과학기술원을 잇는 궁동과 어은동일대를 스타

트업파크로 조성하는 구축계획이 존재한다. 또한

유성구에서는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청년창업가의 복합주거클러스터를 꾀

하고 있다(유성구청 홈페이지, 2020). 사실, 수도

권에서 비해 상대적으로 대전시내권의 교통은

훨씬 수월한 편이긴 하지만, 유성구와 대전역인

근의 구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스마트 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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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이 부가된다면 스마트시티 구축에 훨씬 효

과적일것이다. 현재 판암-대전역-서대전-정부청

사-유성온천-반석역을 잇는 도시철도1호선이 존

재하고 서대전-대동-정부청사-유성온천-진잠-가

수원역-서대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트램

이 추진중이다(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20-2). 하

지만,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은 2025년을 계획에

두고 있다.

셋째, 리딩기업이 필요하다. 미국 실리콘앨리

는 페이스북, 우버 등 글로벌IT기업이 스타트업

으로 입주하면서 광고, 뉴미디어, 금융기술 분야

의 창업기업들의 중심지로 발전이 되었고, 다롄

시SW지구에서 IBM, SAP, 오라클 등이 입주하

여 소프트웨어수출기지에서 소프트웨어 파크로

자리매김하였고, 중관촌에는 바이두, 소후, 마이

크로소프트 등이 입주한 혁신 창업클러스터가

되었으며, 시스타에는 에릭슨, IBM자회가 등이

입주하여 ICT산업클러스터로 입지를 다질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ICT클러스터의 도시로서 자리

매김하려면 IT앵커기업 등 리딩기업이 주도하에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최대포털

기업인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시

도간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다. 결국 경남 김해

시로 결정되어 앞으로 5,000억원 투입으로 하이

퍼스케일급 도심형 친환경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계획으로(조선비즈, 2020) 이는 대전시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한편,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시

재정사업의 조달 할당 등 전용 트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ICT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의하면 세종시 5-1생활권에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조성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0). 정부가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간단하다. 첨단기

술을 도시에 실제로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

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즌’

의 행동은 다시 빅데이터화해서 기업에 제공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이 도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

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7대 서

비스 중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모빌리티다. 시범

도시 내 혁신벤처스타트업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다. 외부에 마련한 주차장

에 차량을 세워두는 대신 자율주행차량이나 공

유차량(전기․수소 기반) 활용을 극대화하고, 5

세대(5G) 통신으로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함으로

써 교통 빅데이터를 만든다. 드론, 로봇, 무인차

를 통한 택배 배송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실험도 이뤄진다. 또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 신속하게(응급)

지켜나기 위한 ‘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

된다. 한 환자정보 전달(응급차-병원) 등 골든타

임을 확보하고 환자 생존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

다.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개인 건강데

이터를 축적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점도 특

징이다. 환자 상태(위치, 질병종류, 대기시간 등)

에 따른 최적의 병원을 연계해 편리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해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으로서 역

할을 하게 된다(세종의 소리, 2019).

최근, 대전광역시의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

가 등장하였다. 온통대전 화폐가 출시된지 한달

동안 21만여명의 가입을 이끌어냈고 모두 484억

원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매일경제, 2020).

해당 화폐는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를 지역의 온갖 생활편의, 안전, 행사, 축제, 건

강, 교육 등 정보의 플랫폼기반으로 활용하는 것

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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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ICT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ICT기반 클러

스터의 일자리 창출사례를 통한 요인을 추출하

였고 이를 조직생태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는 대전시 ICT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이

슈인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실

리콘앨리의 도심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

타트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생태계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바르셀로나 사례, 산업이 결합

된 복합도시를 구축한 시스타 사례를 참고하였

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시공간의 차원의 접근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국토의 중심지로 교

통이 유리한 대전역 인근을 ‘적소’로 발견하였다.

이렇게 대전역 인근 등 구도심을 ICT기반 생태

계로 구축할 때 ‘변이’과정을 위한 전략을 접근

성을 고려한 산학협력인프라 구축, 스마트타운구

축을 위한 IT융합,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세제지

원 등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생태계에서 ‘선택’되고 ‘보존’되기 위한 전략으로

막강한 산학협력시스템, 체계적 기업지원시스템

을 위한 가버넌스 구축, 스마트 교통망 확충, 리

딩기업 유치, 시민생활과 밀접한 ICT생태계 조

성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렇게

도출된 ‘적소’, ‘변이’, ‘선택’, ‘보존’의 조직생태학

적 요소전략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최

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뉴딜정책’,

‘대전 스타트업파크’ 사업 등에 시도 해보는 것

도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가

운데 대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존 및 신규

사업을 분석하여 ‘대전형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3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13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비전과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균형

발전 뉴딜이라는 3가지 전략을 통해 지역 내 균

형, 광역권 협력, 지역 통합으로 한국판 뉴딜의

심장, 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나아갈 것

을 공포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 확정

된 정책의 재조정이 아니라 스마트도시, 미래도

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뉴딜정

책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에서 밝

힌바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는 주장한다. 즉, 국내문헌에서 교통 등

도시계획과 일자리창출이 연결된 연구가 희박하

여 향후 후속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과 스마트

도시 생태계는 지역발전의 뉴노멀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4차산업혁명도시,

혁신도시 지정, SW의 우수한 역량확보 등 대전

시가 가진 강점과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로서

특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

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대전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ICT

기반 일자리 창출 연구의 희소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한 클러스터

의 조직생태학적 접근 제시 등 독창성 있는 연

구로 부족한 선행연구에 이론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존

재한다.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 이론에서 생태계

의 진화과정에 집중하므로 조직의 밀도와 사멸

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이론은 경영

학적으로 유사한 조직간 경쟁적관계에서 다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경쟁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부

분이 한계점으로, 이는 추후 연구에서 타 유사한

ICT기반의 도시사례와 비교연구 등 후속적인 연

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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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b Creation Strategy by

ICT-based Industry†

- Factors for creating jobs in overseas clusters by organizational ecology approach -

Hong, Eun-Young*․Yang, Seung-Ho**․Sung, Eul-Hyun***

Daejeon Metropolitan City has the best innovation capability infrastructure (ICT) required for the

4th industry. Nevertheless, there are scattered factors that hinder the industrial ecosystem. In this

study, the factor of job creation was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organizational ecolog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That is, the case of job

creation through overseas ICT-based clusters (or cities) was examined. Then, the factors of

organizational ecology,‘niche’, ‘variation’, ‘selection’, and ‘retention’ were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we explore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benchmarked

lessons from existing overseas cluster cases. As a result, we discover the ‘niche’ of ICT-based job

creation and suggest strategies for the ‘variation’ process to survive in the ecosystem and how to

be ‘retention’ in the ecosystem. n conclusion, the strategy of the organizational ecological approach

to establish itself as a metropolitan city as the strength of Daejeon city and the ‘innovation hub’

that is evident, such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City’, ‘Innovation City Designation’, and ‘Secure

Excellent Capability of SW’ Insist on nee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there will be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prior research lacking from original research such as the scarcity of

ICT-based job creation research in response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in job creation, and presentation of an organizational

ecological approach of sustainable clusters.

Key Words: Organizational Ecology, Daejeon Metropolitan City, Job Creation, ICT Industry, 4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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